
화학제품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
2/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2 .6% 증가 … 비용경쟁력 높여야 할 것

2001년 2/4분기 화학물 및 화학제품의 노동생산성지수는 170.6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반면, 고무

및 플래스틱제품은 전년동기대비 5.0% 하락한 115.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01년 2/4분기 노동생산성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의 노동생산성

지수가 전년동기대비 2.6% 증가에 그친 192.7을 기록, 1989년 1/4분기의 2.0% 이후 가장 낮을 증가율을 기록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2001.Q2)

구 분

노동생산성 단위노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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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 4

2/ 4 3/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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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2/ 4

음·식료품
126.8
(5.7)

133.4
(7.8)

133.0
(5.3)

122.5
(2.8)

128.1
(1.1)

134.9
(1.1)

116.6
(7.9)

106.2
(3.8)

118.9
(8.9)

131.1
(11.6)

123.1
(5.6)

112.3
(5.8)

섬유제품
113.0
(1.7)

114.6
(0.6)

111.0
(0.1)

105.7
(- 3.6)

107.5
(- 4.9)

110.2
(- 3.8)

107.7
(2.6)

101.8
(9.7)

124.3
(10.5)

116.1
(16.6)

128.9
(19.7)

114.5
(12.5)

의복 및 모피
116.4
(12.4)

120.3
(24.6)

136.3
(25.1)

123.7
(0.1)

115.2
(- 1.0)

108.0
(- 10.2)

113.9
(- 9.0)

107.8
(- 11.1)

109.3
(- 10.0)

110.5
(6.6)

129.3
(13.6)

131.8
(22.3)

펄프 종이제품
151.6
(10.4)

149.3
(9.0)

146.8
(3.3)

144.5
(- 6.0)

145.2
(- 4.2)

150.1
(0.6)

88.3
(- 5.4)

92.9
(- 2.4)

109.5
(10.8)

115.7
(22.2)

109.8
(24.4)

102.0
(9.8)

출판 인쇄

기록매체

80.0
(- 13.4)

83.6
(- 6.9)

81.3
(- 7.9)

81.8
(- 6.6)

85.7
(7.2)

85.3
(2.1)

172.0
(25.4)

158.1
(15.4)

184.3
(21.3)

207.0
(25.2)

196.0
(13.9)

172.9
(9.4)

코크스

석유정제품

200.1
(9.4)

171.8
(21.8)

177.7
(12.7)

194.7
(1.6)

206.6
(3.3)

171.5
(- 0.1)

69.0
(25.4)

81.6
(15.4)

79.2
(21.3)

86.8
(25.2)

80.1
(16.1)

88.3
(8.2)

화합물 및

화학제품

165.3
(7.7)

165.9
(12.0)

165.8
(6.7)

163.2
(3.3)

171.3
(3.6)

170.6
(2.8)

87.7
(- 1.6)

91.2
(3.3)

97.4
(2.7)

103.6
(13.0)

97.3
(10.9)

96.0
(5.3)

고무 플래스틱

제품

117.8
(11.6)

121.1
(3.2)

118.5
(3.4)

110.0
(- 6.5)

108.6
(- 7.8)

115.1
(- 5.0)

117.0
(- 8.4)

114.3
(7.7)

130.9
(8.0)

128.3
(19.9)

147.0
(25.6)

126.2
(10.4)

비금속광물

제품

123.3
(4.4)

162.0
(0.2)

148.1
(- 1.4)

164.6
(6.7)

125.9
(2.1)

170.5
(5.3)

114.2
(4.4)

87.4
(13.5)

97.0
(3.2)

93.0
(0.9)

132.2
(15.7)

93.7
(7.2)

제1차금속

산업

141.5
(15.5)

146.6
(16.8)

142.8
(8.3)

139.9
(4.1)

135.1
(- 4.5)

140.5
(- 4.1)

77.7
(- 5.7)

78.8
(- 4.3)

85.8
(2.4)

86.1
(3.2)

83.7
(7.7)

77.6
(- 1.5)

조립금속

제품

96.9
(- 6.7)

102.8
(- 0.3)

101.1
(- 2.1)

97.2
(- 6.4)

93.7
(- 3.3)

101.6
(- 1.2)

141.0
(16.9)

134.6
(3.4)

159.9
(19.2)

159.9
(27.8)

178.1
(26.3)

144.5
(7.3)

기계 및

장비제조

128.2
(17.0)

144.1
(16.4)

139.1
(14.7)

130.4
(6.2)

134.4
(4.1)

144.0
(- 0.1)

91.2
(- 10.9)

88.5
(- 13.8)

103.3
(5.9)

109.6
(5.1)

107.2.
(17.5)

100.9
(14.0)

전기기계

변환장치

131.5
(22.7)

143.4
(18.9)

138.8
(11.6)

133.7
(1.3)

133.4
(1.5)

135.6
(- 5.4)

94.2
(- 9.9)

89.0
(- 1.2)

100.2
(0.6)

93.7
(1.2)

97.2
(3.1)

89.5
(0.6)

영상 음향

통신장비

339.4
(13.0)

393.7
(27.9)

407.9
(26.2)

409.4
(10.6)

400.4
(18.0)

408.0
(3.6)

35.9
(- 17.3)

36.1
(- 7.5)

37.9
(1.7)

35.0
(- 3.7)

42.9
(19.3)

37.1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100.5
(0.5)

115.3
(6.8)

111.7
(4.4)

109.1
(- 0.5)

102.9
(2.5)

107.2
(- 7.1)

149.0
(1.3)

141.5
(10.1)

151.0
(10.4)

151.7
(4.8)

164.0
(10.1)

168.2
(18.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55.1
(9.5)

158.8
(2.3)

172.4
(5.6)

182.7
(5.0)

157.1
(1.3)

181.6
(14.4)

77.1
(- 4.0)

80.7
(- 3.1)

76.3
(- 0.2)

78.5
(5.1)

82.3
(6.6)

71.3
(- 11.6)

+ ( ) 안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지수는 1995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



노동생산성지수의 급격한 둔화는 2001년 2/4분기의 수출 감소세 전환 및 설비투자 감소세 지속 등으로 산출량

둔화추세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생산성지수는 1995년 100을 기준으로 산출량/노동투입량을 계산해 산출한다.

지난 1999년 2/4분기 이후 2001년 1/4분기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던 노동투입량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1999년 2/4분기 이후 증가추세를 지속하던 근로자수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분야별로는 경공업의 노동생산성 감소추세가 개선된 반면, 중화학의 증가율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출량과 노동투입량이 모두 증가한 분야는 기타 운송장비, 화합물·화학제품 등으로 각각 27.1%, 2.8%의 증가

세를 나타냈으며, 출판·인쇄·기록매체 및 음·식료품 분야도 각각 2.1%, 1.1% 증가해 전체적으로 4개 분야만이

노동생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분기 단위노동비용은 75.3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3.5%로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으며, 시간당 임금지수는 6.1%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노동생산성이 크게 둔화돼 단위노동비용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기타 운송장비 분야의 단위노동비용이 28.1%의 하락세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면 전 분야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의복 및 모피, 의료·정밀·광학기기 분야는 각각 22.3%, 18.9% 등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2001년 2/4분기 노동생산성 동향은 관련분야의 불확실한 경기전망이 반영된 것이라

고 분석하면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경기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특히, 단위노동비용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기업 스스로 노사 합의하에 비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 13>


